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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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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란 1)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

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

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정의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은 유사한 개념인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서비스에서는 초･중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 여기서는 2018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소개한다. 먼저, 청소년 학업중단율의 연도별, 학교급별 

추이를 다음 <표 1> 및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율

은 1990년도 이후로는 1%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1985년도에는 3%까지 이르렀으나, 2010년도 이후로는 2%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1980 5,658,002 3,856 0.1 2,471,997 30,628 1.2 1,696,792 43,088 2.5

1985 4,856,752 1,636 - 2,782,173 29,410 1.1 2,152,802 63,841 3.0

1990 4,868,520 1,299 - 2,275,751 22,348 1.0 2,283,806 42,542 1.9

1995 3,905,163 1,219 - 2,481,848 24,567 1.0 2,157,880 53,743 2.5

2000 4,019,991 14,734 0.4 1,860,539 19,097 1.0 2,071,468 52,136 2.5

2005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10 3,299,094 18,836 0.6 1,974,798 18,866 1.0 1,962,356 38,887 2.0

2015 2,714,610 14,555 0.5 1,585,951 9,961 0.6 1,788,266 22,554 1.3

2016 2,672,843 14,998 0.6 1,457,490 8,924 0.6 1,752,457 23,741 1.4

2017 2,674,227 16,422 0.6 1,381,334 9,129 0.7 1,669,699 24,506 1.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의 p. 55 <표 Ⅱ-6-1>을 재구성

<표 1>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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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p. 54.

[그림 1]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다음으로 [그림 1]은 2017년도 기준 학년별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에서 최초 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은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성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본 결과, 각급 학교에서 학업

중단 남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학업중단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역별 학업중단율에서 역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는 대·중·소도시일수록, 고등학교에서는 읍･면･도서벽지일수록 학업중단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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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p. 54.

[그림 2] 학년별 학업중단율(2017학년도)

앞의 학업중단 자료는 횡단적 현황을 보여주는 반면, 전체 2014년 기준 7세에서 18세 학령기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

렬, 김강호, 2017). 또한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을 추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2013-2015)”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의 행보는 크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해당 패널에서 2012년 6월 이후 학업을 중단한 청

소년을 3년간 추적한 결과 학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50.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직업형 

32.4%, 무업형, 11.1%, 비행형 6.0%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정의 비율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50.4%

직업형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32.4%

무업형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11.1%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6.0%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조사

 출처: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5)의 p. 3을 재구성

<표 2>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비율(학업중단 이후 3개년 간 이행 경로 기준)

학업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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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전문기관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하여 온 

실정이다(윤철경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정책 마련 등을 통

해 이들을 재조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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